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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대검 고위급 검사 방첩사에 연락하고, 선관위 출동했다.

- 12.4 00:37/00:53 대검 선임과장→방첩사 대령→국정원 처장 통화내역 확인

- 12.4 새벽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고위급 검사 2명, 선관위 출동했다는 제보

❍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검찰과 국정원이 12.3 내란에 직접적인 개입
이 있었음을 확보된 자료와 제보를 통해 밝히고자 함

❍ 12.3 내란 당일 20:30경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선관
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 
그들을 지원하라" 고 지시를 하였고, 이에 정성우는 23:50경 방첩사 대령 8명
에게 같은 내용을 명령 하달했다고 함. 당시 배석한 방첩사 신원보안실 중령
은 꼼꼼히 메모까지 했고, 수사기관에 그대로 제출했다고 함

❍ 당시 정성우에게 지시받은 방첩사 인원 중 대령 4명의 검찰과 국정원 개입  
관련 진술을 확보했는데, 다음과 같음

 - A대령 : 정성우 처장이 8명이 모인 회의 자리에서 검찰과 국정원을 언급한  
사실이 있음

 - B대령 : 선관위 출동을 앞두고, 회의 과정에서 서버를 확보하면 검찰과 국정
원이 올 것이고, 인계해주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음

 - C대령 : 계엄선포 이후, 선관위 출동 전에 정성우 처장이 검찰과 국정원을   
언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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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대령 : 선관위에 가서 서버를 확보하면, 검찰과 국정원이 올거다. 거기에   
인계해 주면 된다. 는 지시를 받음

❍ 4명의 방첩사 대령 진술은 여인형이 정성우 1처장에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
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 그들을 지원하라" 
는 지시내용과 일맥상통함

❍ 여인형의 지시와 정성우의 명령 하달 후, 12.4 00:37경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선임과장(부장검사급)은 방첩사 대령에게 전화를 걸고, 약 1분 22초   
정도 통화를 함. 이후, 00:53경 방첩사 대령은 국정원 과학대응처장과 약 2분 
2초 간 통화 함

❍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선임과장, 방첩사 대령, 국정원 과학대응처장 간의 통화 
내역은 처음 밝혀진 내용으로 그 한밤중에 누구의 지시에 의해 대검 선임과장
은 왜 방첩사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또 어떤  
실행 계획이 있었는지 밝혀야 함

❍ 참고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선임과장은 디지털 포렌식, 거짓말 탐지기, DNA 
분석, 사이버범죄 등을 수사하는 부장검사급 고위 검사이고, 국정원 과학대응
처장은 국가안보수사국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사이버 전문가로 알려짐

❍ 여인형의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다.’는 지시와 대검 선임과장,   
방첩사 대령, 국정원 과학대응처장 간 한밤 중 통화에 이어 대검찰청 과학수사
부 소속 고위급 검사 2명이 과천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제보까지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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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선관위로 출동한 고위급 검사 2명 중 1명은 12.3 내란 당일 방첩사 
대령과 통화한 인원인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 과장이라고 함.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검 고위 검사는 방첩사 대령과 소통한 후에 과천 선관위로 출
동한 것으로 12.3 내란 관련 실질적인 검찰 개입 드러났음

❍ 이에 수사기관은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고위급 검사 2명은 왜 출동했는지,  
과학수사부 소속 수사관은 총 몇 명이나 출동했는지, 누구의 지침을 받았는지 
등 의혹 관련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함

❍ 이처럼 검찰의 12.3 내란 관련 개입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수사기관은 검찰 
개입 관련 철저히 수사하여 진실을 밝히고, 국힘당은 특검을 즉시 수용해야 
함. 헌법재판소는 빠른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이제는 국정안정과 민생회복을  
위해 함께 해주시길 바람. 끝

※ 문의 : 추미애 의원실 784-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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